
질의와응답 

똘힘 한글 자모 ‘1::,.7.,.7.’ 퉁은 각각 ‘디곧， 지윷， 치윷’으로 쓰는데， 이 

틀을 읽을 때는 ‘디곧이[디그시/디그디]， 지윷이[지으시/지으지]， 

치윷이[치으시/치으치]’ 중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남회， 강서구 가양동) 

템 일반적인 국어 받칩의 발음에서， ‘ 。’올 제외한 흩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 

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 

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표준 발음법 제13항 참조.). 그리고 겹받침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표준 발음볍 제14항 참조.) . 

1. 흩받침이나 쌍받칩의 예 

빚-이[비지] / 빛-을[비출] / 덮-이다[더피다] / 깎-아[까까] / 있-어[이 

써] / 꺾-이다[꺼끼다] 

참조) 강-이[강이] / 형-올[형올] / 본성-에[본성에] 

2. 겹받침의 예 

넋-이〔넉시] / 흙-올[훌글] / 활-아[할타] / 앉-아[안자] 

그러나 몇몇 한글 자모 이름의 발음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글 자모의 이릅은 이릅 속에 그 자모의 첫소리와 끝소리 모두를 보이기 위 

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힘11薰字會’[1527년， 崔世珍 著]에 한글 자모의 

이륨이 처음으로 나옴.).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같은 받칭올 가진 다른 어 

휘들과는 그 발음이 달리 나타납니다. 

3. 받침이 ‘E’인 경우 

(1) 닫-아[다다] / 닫-올[다들] // 굳-어[구더] / 굳-올[구들] 

(2) 혜를이[해도지] / 굳-이[구지](구개음화의 예. 표준 발음법 제1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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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금-이[디그시 ] I 디금-을[디그슬] 
4. 받침이 ‘z’인 경우 

(1) 빚-이[버지 ] I 빚-을[비즐] 

(2) 젖-이[저지 ] I 짖-을[저즐] 

(3) 지윷-이[지으시] / 지윷-을[지으슬] 

5. 받침이 ‘경’인 경우 

(1) 부엌-이[부어키] / 부엌-에[부어케] 

(2) 동녘-이[동녀키] / 동녘-에[동녀케] 

(3) 키읍-이[키으기 ] I 키을-에[키으게] 

위 3.， 4. ， 5.의 (3)은 원칙적으로는 ‘표준 발음볍’에 따라 ‘디곧이[디그지]， 디곧 

을[디그들]’， 지윷이[지으지]. 지윷을[지으즐]’， ‘키을이[키으키]. 키읍에[키으 

케]’로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은 ‘[디그A11 ， [지으AI1， [키으기]’와 같이 나타 

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러한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규정화하게 되었 

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발옴하여야 합니다(표준 발 

음법 제 16항 참조). 

한글 
이름[발음] 

모음 조사와 연결될 때의 발음 

자모 + -이 + -을 + -에 
기 기역[기역] 기역이[기여기] 기역을[기여글] 기역에[기여게] 
L 니은[니은] 니은이[니으니] 니은을[니으늘] 니은에[니으네] 

c 디곧[디곧] 디글이[디그시] 디글를[디그흩] 디금애[디그째] 

E 리올[리올] 리을이[리으리] 리을올[리으를] 리을에[리으레] 

口 미음[미음] 미음이[미으미] 미음을[미으블] 미음에[미으메] 
닙 비읍[비읍] 비융이[비으비] 비읍을[비으블] 비읍에[비으베] 

A 시옷[시올] 시옷이[시오시] 시옷을[시오슬] 시옷에[시오세] 
。 이웅[이웅] 이웅이[이웅이] 이웅을[이용올] 이웅에[이웅에] 
x 지윷[지을] 지률이[지흐시] 지훌를[지르슬] 지률에[지으쩨] 
:jë 치윷[쳐을] 쳐윷이[쳐으시] 쳐윷를[쳐으훌] 쳐률에[쳐으셰] 

격 키음[키육] 키률이[키으기] 키를를[키으를] 키률에[키므게] 
E 티을[티을] 티률이[티E시] 티를를〔티으을] 티를애[티으째] 
n 피융[피률] 피릎이[피므비] 피릎를[피으톨] 피릎에[피으베] 

L←흐 히융[히을] 흩|률이[히으시] 를|률를[를|。을] 률|률에[히으셰] 

(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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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훌 ‘갑절’과 ‘곱절’이란 말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두 갑절’이란 말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여진， 제주도) 

템 ‘갑절’은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곱절’은 같은 수 

량올 몇 번이고 합친다는 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은 2배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만 ‘곱절’은 ‘세 곱절， 네 곱절’ 둥과 같이 배수(倍數)를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갑절’이라는 표현은 2배의 뜻올 이미 

가지고 있는 ‘갑절’이라는 말에 다시 수량을 나타내는 ‘두’라는 불필요한 관형사 t 

를 덧불인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이숭재) 

똘훨 ‘반올림’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 ‘round up’과 ‘round down’이 

있는데 이를 우리 말로 옮길 경우 ‘round down’에 해당하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적당한 번역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석봉， 서울 체신청) 

맴 우리 말과 영어는 그 바탕이 되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휘를 나누 

는 방식에 있어 얼마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에서 ‘벼， 쌀， 

밥’ 동으로 구분하여 쓰는 말틀이 영어에서는 ‘nce’ 한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서로의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어휘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 

리 말에서 ‘이상(以上)， 이하(以下)’라는 표현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고 있 

는 말이지만 영어에서 ‘more than, less than'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지 않는 
‘초과， 미만’의 뭇올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영어 표 

현은 ‘less than fifty’가 아니라 50올 포함한 ‘fifty and less’가 되어야 합니다. 이 
러한 차이들은 우리 말을 영어로 바꾸거나 영어를 우리 말로 바꿀 때 매우 주의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반올림’이란 말은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는 사사 

오업(四擔五入)을 뜻하는데 4 이하를 버린다는 말은 영어의 ‘round down’에 해 

당하고 5 이상을 올린다는 말은 영어의 ‘round up’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 ‘반올림’에 해당하는 정확한 영어 표현은 ‘round up or down’이 되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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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영어의 ‘round up or down' 전체가 우리 말에서 쓰이는 반올림의 

뭇올 가지는 표현이고 ‘round down'은 당연히 ‘round up'의 개념올 전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round down'만을 위한 번역어는 우리 말에서 펼요하지 않습니다. 

(이숭재) 

끊휠 요즈음 신문， 잡지에 보면 전산에 관계된 새로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nternet, network, netscape, intranet, 

kidnet, netday, web' 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net’이 들어가 

는 말의 경우 ‘인터넷’에서와 같이 ‘넷’으로 적기도 하고 ‘네트워크’ 

에서와 같이 ‘네트’로 적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기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희경， 서울시) 

맴 외래어 표기를 정하는 데에는 항상 2가지 사항이 함께 고려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나와 있는 음성 대조표에 의한 음성 규칙과 제1장 5항에 명시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어떤 외래어가 

한 가지 형태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을 경우 이것을 다시 규정을 적용하여 고치 

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의 경우 관용올 존중하 

여 표기를 정하게 되면 외래어 표기법의 음성 규칙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 

게 됩니다. 문제되는 외래어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의 음성 규칙과 관용 중 어느 

것올 존중할 것인지는 따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외래어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항에 보면 짧은 모음 다음 

에 오는 무성 파열음([pJ. [t] , [k])은 갱 (gap) ， 켓 (cat) ， 북(book) 의 경우와 같 

이 받침( 님， λ ， -，)으로 적게 되어 있어 ‘net’의 경우 이 원칙에 따르면 ‘넷’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net’라는 단어는!이미 ‘네트’라는 형태로 확고하게 굳어진 

말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이의 표기를 ‘네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0항에 보면 외래어가 복합어일 경우， 즉 따로 셜 수 있는 말 

의 합성으로 이루어졌올 경우 그 외래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network’의 경우는 이를 복합어로 

보아 복합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net’의 단독 표기를 ‘network’에 적용한 결과 

‘네트워크’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dnet’이나 ‘netday’의 경우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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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복합어로 인식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관용을 폰중하여 ‘키투넷， 넷데이’로 적 

고 있습니다. 그리고 ‘internet’이나 ‘intranet’, 그리고 ‘netscape’켰우는 복합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트’의 단독 표기와 관계없이 어말에서 무성 파열음이 받침 

으로 적힌다는 규정과 짧은 모음과 유옴，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 

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청을 고려하여 ‘인터넷， 인트라넷， 넷스케이프’로 쩍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web’의 경우는 어말과 모든 자옴 앞에 오는 유성 파열 

옴은 ‘으’를 붙여 적는다는 제3장 2항의 규정에 따른다연 ‘훼브’로 척어야 하겠지 

만 음성 규칙에 따른 규정보다 관용을 존중하여 ‘웹’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이숭재) 

끊훌 ‘시커맹다’의 과거형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홍우진， 종로구 견지통) 

템 ‘시커떻다’의 표기와 관련된 규청올 ‘한글맞춤법’ 18항에 나옵니다.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연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 

였는데 그 중의 하나로 어간의 끝 ‘용’이 줄어질 적올 들고 있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로 ‘까닿다’를 들었는데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맙니다， 까마오’로 척도록 

하였습니다. ‘시커렇다’도 ‘까쌓다’와 통일한 변화를 보이므로 어미가 연결될 때 

‘캉’이 준 형태로 척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해껄’에 다옵과 같은 보충 

셜명이 나옵니다.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칭 ‘웅’이 어미 ‘-네 ’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 

로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 ’와 결합할 때에는 ‘-애/-에’로 나타난다. 

노량다 - (노량네) 노라네 

(노량아) 노래 

허얼다 - (허명네) 허여네 

(허옐어) 허예 

(노량용) 노란 (노량으니) 노라니 

(노량아지다) 노래지다 

(허영융) 허열 (허영으면) 허여면 

(허영어지다) 허예지다 

어미 ‘-아/-어’가 아니기는 하지만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도 

‘아/어’로 시작하므로 이 규정율 적용해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커쨌다’로 

적어야 합니다(조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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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흡 ‘포숭줄’이라 하지 않고 ‘포숭’이라고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향파， 번통) 

맴 ‘포숭’은 ‘補編’으로 적는 한자어로 ‘죄인을 잡아 묶는 끈’을 뭇합니다. ‘觸’

이 ‘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을 더 붙여 ‘포숭줄’이라고 한다 

면 이미 ‘포숭’에 포함된 ‘줄’의 의미와 충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숭줄’은 틀 

린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규정’에 이와 같은 말을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 

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말은 ‘포숭줄’ 외에도 국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동 

의 반복(同義反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단어의 구성에 

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고유어 

성분을 덧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자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들에서도 이들을 틀린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통일한 현상 

에 속하는 ‘초가집’올 보면 여러 국어 사전에서 모두 이 말올 인정하였습니다. 

‘포숭줄’의 경우도 한글 학회에서 나온 우리말큰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조남호) 


